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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고은 시 인을 만나다 
이번초대석에서는 
2007년도 1학기부터 관악모둠강좌를 맡게 된 
고은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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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지성〉 초대석 
Q 인터뷰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모둠강좌 - 우리들의 안과 밖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모둠은 각자의 컷에서 떨어 져 나와 하나의 마당에 모인다는 뭇입 니다. 즉 한 분야의 전공 시간이 아닌 보편적인 시야들 
여는 꽂이라는 것이지요 수업은 ‘자아 ‘아시아 ‘문학’ 통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전꽁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식 일지는모릅니다. 하지만관악의 젊은이들에게많은 지식을공급하고싶기 보다는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전공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수가아니 라 그들에게 친구로서 다가가 다양한 분야에 눈을 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화에 익숙해지지 않아 매주 강의를 소화하기가 조금 벅찬 것은 사실 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지만 그 
한번의 시간을위해 일주일내내 준비를합니다. 분명히힘든 일이지요. 하지만젊은이들의 싱그러운 눈벚 앞에서 힘을 낼 
수있습니다. 
Q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요즘의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요즘의 학생틀은 시험공부를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를 테면 시험을 위한수단으로서의 지식을 탐구했다는젓이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는 해박하다라도 다른 분야에는 무지몽매합니다. 예전 과거 시힘 때에 수힘지들이 제출했던 
과시 @품춤)는 아무라 그 것이 좋은 시라 할지라노 좋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시험을위한 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공부도시힘을 위한 공부이기에 좋게 평가받지 못할 것입 니다. 
이재는 그리한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자신의 몸에 육화시가는 지식을추구해야 
합니다. 머릿속기역으로 끝내버리는 젓이 아니 라인간의 품위를 만드는요소로서의 공부가중요하다는 말엄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전공분야 이외에 다른학과의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학과 공부를통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보편적인 가치블 갖고 있는 후에야전공 지식 이 빛을 낼 수 있을 것이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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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쿄양’ 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쿄양’ 을 쌓기 위해 대학생틀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Jil_양이란 인간의 품위에 대한 기븐 죠간이라고 생각힘니다. 고l앙의 부촉하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옴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도서의삶을살7] 위해서.íi1.양을쌓아야한마고봐요. 
교양윤쌍는방법에는 여려 가지가있겠지만그풍에 책의 통치가되는길음주천하고싶습니다. 지식음섭취히는도구 
파서의 책이 아q라 나와 봇을 함께"i)~븐 ，~!우피서의 책이 되어야 한다든 것이지요. 책어게 얀플 검고， 책어1 이의륜 제기 
하고，책의 말음 블응-수 있어야함니다. 
또한모나더 앞의 전자책이 아니라훤자책의 11]턱을향유할수있어야협니다. 잔자책은그때그때 필요에따라서 없어 
져버립니다. 모니터 앞에 앉이-서 클릭 하냐로생겨나_il 없어지는 것이 선지책입니다. 합지 책에 냥겨신 지식이 내 안에 
서장되이 있는 지식이라변 전자책에 담겨진 지식은그냥 지나가바리는 지식에불과합니다-
잭을 읽올 때에는 일엽이 도서관에서 어볍게 잭올 찾아가 만나야 합q 다. 나어|게 펠요한 잭을 잦고 일열이 페이지플 
넘겨가며 책음 입이야 합니다. 힘듬여 책읍 입은 민큼 책도 내에게 심오한 시식을 줍니다. 그러나 전자책온 내와 손쉽게 
관겨|들 맺끼 때문에 그만큼 나도 가벼운 지식안을 얻을 뿐입니마. 
Q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양교육 및 기초교육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LIZ가? 
A 평생 :ïil_육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디 . ^]급 대학생은 너무 많은 집을 지고 있습니 다 대학 안에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면서노동시에 대학밖의 삶음 개척해 나J)야함니다. 여1선의 매학생듭은 단지 대학 안에서 지삭을쌓았다면 지언스럽게 
대핵 깎으모 q.갈 수 있였는데 요즘은 그렇 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대학생틀은 무수한 짐을 지고 있고 앞으로 마 많은 
짐을 질 착생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보는교양블캉조히는 것 지체가사지스럽기까지 하지요. 
하지민 교양은피할수 없는 자아원성의 영양소임녀다 동불과인간의 정셰가바로 교영:입니다. 그렇기에교양을싼아 
야힘 니다. 사치 처럼 보이 지만 교양은 결코 사치 가 아니 라 운멍 이거둔요. 
Q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문학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말씀해주셨E 
먼합니다 
A 나논 문핵 말고는할 ‘살아 없거돈요. 사는 나{ 존재 이유이지요. 문핵의 힘을 허황하케 믿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의 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문혁은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상의 상차와이둠. 그리고세상의 꿈이 가끼이 다기키는 것이 
문학의 입부일 섯입니다. 사회의 이퓨을 깎/λ.J- 안_，l_ 그리괴 사함블의 꿈을 이야기하는 젓 그젓이 비-로 분학이라 한 수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 비해 효댄이 시에 대한 관심토 높고 시집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나리는예선부터 시룹 많이 만느는 지식인 사회였습니다. 과거 시천어l치노 가장 중요했딘 섯은 얼마나 시둡 잘 
짓는가히는 부분이 었습니다. 이끼 과시가 값지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과거 시험에서 시블 풍요시했기 때운이1 우라니려의 
;<]식인들은사와가까이 밥수밖에 없었고학문을찰때에도사를 지1일 변서 배우곤했읍니다. 
10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11
Interview
니-리를 잃었을 때에도 시는 우랴에게 지-이른 탐구히커l 해주었습니다. 나라릎 잃었다는 것은 비로 우리의 지이른상설 
했다논 것입니 마 그런 작 리에 거l 자아플 잊지 않R콕 해춘 것이 사이l요 .70년대 이후로도 반민주적 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 
시가 사회 모순에 대해사 적극적으호 대응해왔기 때문에 일본이나중국에 비해 시안에 대힌 사회적 위상이높지요‘ 
이러한 요인이 꽉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사란듬이 시에 매해 많은 판심 올 갓고 있는 듯합니다 
Q 요즈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는 문학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세상이 지김- 삭막힌 경쟁체제보 가고 있기 때문어 순수한 인문학이 설 자며룹 잃고 약화되고 있다고봅니 다. 이는 둡돈 
인분학음 그똥안 담당하고 있었던 인분주제익 책임도 있습니다- 인분 주제블은 지신블이 해온 일이 헌설과 얼마 나 관계른 
맺었논가라는 책임 에 ;<hO，로읍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문학의 껍질 에 갇혀 그저 그렇 게 살다보니 。|렇 게 변한 현실 에 적응 
하지 봇하.:..!. 있는 섯이 지요. 
하지만 문학의 위기라는 벨은 조금 괴장펀 측면이 았습니다- 증요한 기치기 가끔은 중요하지 않온 갓차침 보일 매기 
있지만 J렇디고숙는것은이q기는요. 인분꽉에까지가 없디변죽어도됩니디. 이나 이미 죽었을 것입니디.의미가부여된 
요든 가지논다시 떤쳐 일이날 힘을 내제하고 있고 얀문학도 그 예외기- 아납 니다. 지구상에서 인문학저굉 아룹다운 세계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바노 인문학입니마 그 질문이 없어진다변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Q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은 어떤 식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대회 에 하나익 문예부흥운동이 있게 되기 블 바람니다 대핵 은 운화블 익히는 곳이 기도 하지 만 문화블 낳는 곳이 기도 
합니마. 왜 서웅대는 서올대라는 학변민 민연하고 정작 핵문실현의 영예가드문기플 살펴 R아야 합니다. 서웅대 학생른 
부터가문예부흥운동-의 주처1 가 되어야합니다. 문한이리는 것이 만므시 책을 통해서만촌지lδ}는 것은 이닙니다. 실이있는 
측제로서의 문회이 필요합니다. 시낭독회와 같은 측제가 빈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틀리 대이 가보았을 1대 회생들이 
주체적R보 여는문학축자l들보며 부~.l 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과수보마 꽉생 
스스로가 그 씨를 뿌리 기 바란니다. 
Q 끝으로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첫쩌로 경쟁을 넘이서랴논부틱을 쓰심스레 하고 싶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논 섯은 분영 맞는 망입니다- 하지 만 
인간이 정쟁의 도구모끝나면 열까나 비극이겠습니끼. 경쟁적인 요소 말고도 우리기- 살아야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나리 대학생블이 갱생음념어서 다븐세제까지 지겨가는삶τ음살았으띤좋겠습니다. 
불쩌로 다른 나랴 대젝생들을만나브기블바합니다 우리나랴의 대학생들은우비나라의 대핵에 안주하고있습니다. 이런 
것올 빨마 깨야합니다. 학교에치 안듭-어주는 디- 대학과의 관치l 말고 학생듭이 자발적으보 인어둡 소롱하는 다든 문화와의 
교류기- 핍요합니다‘ 타사는 나듬 벼순이주는 거올괴도 감습니다. ε}자듬 보면 나의 얼굴이 생겁 니마- 냐를 벤성하기 위해 
서라도 다관 문화플 자주 접해야 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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